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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동아제약 경영안정 협조
동아제약 부자싸움에 중재안 제시노력 경주 … M&A 추진설은 부인

한미약품은 동아제약 부자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로서 동아제약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3월13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동아제약 지분을 6.27%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과 강신호 회장의 둘째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모두 수용할 수 있

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부자의 분쟁이 동아제약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각도로 

화해방안을 권유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중에 떠돌고 있는 한미약품과 동아제약의 주식 교환설에 대해서는 동아제약 측과 (동아제약)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협의하면서 과거부터 몇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양사(한미약품과 동아제약)의 상호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주가관리 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은 주식 맞교환이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양사가 일정지분을 교환해 소유함으로써 WIN-WIN 차원에

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거론된 사항일 뿐 동아제약 주주총회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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